
울산정전, 피해액수 산정 “눈치”
한국전력 총 199억원 주장 … 석유화학기업 불만에도 공개 못해

12월6일 한국전력의 설비 고장으로 발생한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정전 사고에 대해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.

한국전력은 정전사고에 대해 “울산 용연변전소의 설비 고장으로 정전 피해가 발생한 울산석유화학단지 5개

석유화학기업의 피해액이 총 1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”며 “가장 큰 피해를 본 SK에너지 울산공장의

피해액이 70억원으로 최대이며, 나머지는 피해가 없거나 미미하다”고 12월12일 밝힌 바 있다.

그러나 관련기업들은 한전의 피해 추산이 터무니없이 작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, 석유화학기

업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전은 피해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.

일부에서는 석유화학기업들이 피해액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급자인 한전의 눈치

를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.

울산시는 정전 사고로 총 62개사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최소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

로 추정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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